
윤활기유 불법판매 사업자 적발
부산, 가짜경유 제조용으로 수천만원 이득 … 구속영장 신청

부산 연제경찰서는 10월9일 가짜 경유의 핵심원료인 윤활기유 탱크를 설치해놓고 업자들에게 팔아 수천만

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(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)로 A(47)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책

B(43)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.

A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9월4일까지 경남 양산시 동면의 대형 주차장 한쪽을 빌린 후 3만2000리터의 고정

용 탱크로리를 설치해 윤활기유를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.

경찰이 조사한 결과, A씨 일당은 윤활기유를 구입하기 위해 C(37)씨 명의를 빌려 석유류사업 등록을 하고

대가로 수익금을 분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.

경찰은 또 경남 김해시 등지에 윤활기유를 보관하고 있던 D(30)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. <저작권자 연

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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